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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은 2025. 5.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관 다수의견 10인은 이 전 대표의 발언 중 일부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기존에 이 전 대표에게 

전부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반해 대법관 반대의견 2인은 다수의견의 결론이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법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대법원의 기존 선례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무죄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모임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인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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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갑작스레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였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0인의 대법관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판결을 졸속으로 선고한 대법원의 

‘정치적 행보’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임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판결 선고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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